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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10 

 

에르나 마리아 멘쉭은 2차 세계대전 발발 3년 전, 잘레 주 메르세부르그에서 태어났다. 에르나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었다. 부친은 에르나 마리아가 아홉 살에 사망하였는데 이는 에르나의 일생에 흔적을 

남긴 커다란 상실이었다. 러시아 점령과 독일 민주 공화국 같은 정치적 영향 때문에 가족들은 1950년 

서쪽으로 도주했다. 그들은 올덴부르그에서 머물 곳과 새 “가정”을 찾았다. 메르나의 어머니는 여러 해 

동안 우리 립프라우엔슐레에서 가르쳤다. 그의 가족은 또 다른 심각한 상실에 직면했다. 1958년, 

19세이던 남동생이 전 독일 민주 공화국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에르나 마리아는 훼히타의 립프라우엔슐레에 다녔고 1956년 2월 28일에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합격했다. 올덴부르그와 훼히타에서 우리 수녀들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도 노틀담 수녀가 되고자 

부르심 받았다고 느꼈다. 에르나 마리아는 졸업 후 3개월 만에 입회하여 1957년 2월에 착복을 하면서 

마리아 빌헬미스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 부친과 남동생이 모두 빌헬름이었다.   

빌헬미스 수녀는 뮨스터 대학교에서 수학과 생물학을 전공했다. 수녀의 학업은 종신선서 

준비기간으로 중단된 적도 있다. 수녀는 빌헬름스하벤에서 인턴 기간을 마쳤다. 1969년부터 

2002년까지는 훼히타의 립프라우엔슐레에서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37년간 학교의 운영팀이었으며 

34년 동안은 학교 시간표와 교사 대체 일정을 담당했다. 은퇴 후에는 2013년까지 개인 교습을 해 

주었고, 학생의 성적이 오르면 기뻐했다. 삶의 마지막 시기에는 훼히타 마리엔하인에서 지냈다.  

마리아 빌헬미스 수녀는 모든 면에서 교사였다. 지식과 전문성을 나누는 일을 즐겼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녀는 친구가 된 부부를 동반하여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듀머 호수에 가는 일을 몹시 좋아했다. 

마리엔하인에 옮겨온 후에도 동료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1989년에 했던 30일 피정은 수녀에게 매우 소중한 체험이 되었다. 수녀는 자신의 영적 여정과 체험을 

대단히 즐겨 나누었는데 특히 초년기에는 피정 후에 그랬다. 이 나눔은 함께했던 누구에게나 유익했다.  

수녀는 가족들과도 가까이 지냈다. 여러 해 동안 아름다운 자우어란드에서 어머니와 함께, 후에는 

튀빙언에서 여동생과 함께 휴가를 보냈다.  

마리아 빌헬미스 수녀의 삶은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특징을 지닌 것이었다. –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수녀의 힘이 쇠잔해갈 때도 수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삶에 

참여했다. 마침내 수녀는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느님께 평화로이 돌아갈 수 있었으며 우리는 이제 

수녀가 그분 안에서 삶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있다고 믿는다. 


